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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지식공유행동의 매개효과와 나이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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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매개하여 일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을 기반으로, 지

식공유행동이 일의 의미로 가는 경로,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일의 의미로 가

는 매개경로가 나이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규직 직장인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잠재 조절 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방법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식공유행동은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는 지식공유행동을 

매개로 한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이

가 높을수록 매개 경로의 정적인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식공유행

동의 선행, 결과변인과 지식공유행동의 효과가 어떠한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 탐색하여 

상세한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구성원 개인 특

성을 고려한 코칭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기에, 코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어 : 세대 간 소통, 일의 의미, 지식공유행동,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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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경험했다(Le et al., 2016). 

이에 따라 각 세대는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조직 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큰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정순둘 등, 2022). 

대한상공회의소(2020)에서 발간한 세대 갈등과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와 HR 전문기업 사람인

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전중

강, 2021) 약 60%의 응답자가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존재하고, 세대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세대 차

이와 갈등이 현재 조직 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구

성원들이 화합하여 소통할 경우, 타 그룹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Dovidio et al., 2017), 타 

그룹을 돕는 행동이 증가하는 등(Johnston & 

Glasford, 2018)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세대 간 소통의 여러 긍정적 효과 중 가장 주

목해야 하는 것은 동료를 도우며 서로 협력하

기 위해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지식공유

행동이다(Cummings, 2004; Wang & Noe, 2010). 

각 세대의 구성원들은 고유의 가치 있는 지식

을 가지고 있는데(Burmeister et al., 2018; 

Gerpott et al., 2017), 특히 경험과 연륜이 풍부

한 나이가 많은 구성원들의 지식은 조직의 성

공에 필수적이다(Beazley et al., 2002).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이 공유되

면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발생하기에(Li et al., 2021), 세대 간 소통이 지

식공유행동과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

며 지식공유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선행변인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행동

의 선행변인을 통합하여 정리한 Burmeister와 

Deller(2016)의 논문에 근거하여, 세대 간 소통

과 지식공유행동 사이의 정적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지식공유행동이 실적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에 집중해 왔지만

(Ahmad & Karim, 2019), 최근 연구들은 지식공

유행동이 직무만족과 같은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Rafique & Mahmood, 2018).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심리적 웰빙과 관련된 또 다

른 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고, 일의 의미

를 결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일의 의미는 

높은 업무 열의, 조직 헌신, 낮은 이직 의도와 

같이 긍정적 직무 태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갖

는 것으로 밝혀졌다(Bailey et al., 2019). 따라서 

지식공유행동이 일의 의미와 정적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한다면 구성원 개인과 조직에 함

의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Rosso 등(2010)이 제시한 의미 있는 일의 

선행요인을 정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지

식공유행동이 일의 의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

미 사이의 정적인 관계, 그리고 세대 간 소통

이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일의 의미로 가는 매

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일

의 의미를 높이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아래서 

긍정적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지 밝힌다면 

학술적, 실용적으로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몇몇 연구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et al., 

1999)에 근거하여 ‘나이’가 위 메커니즘을 조

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urmeister et al., 2020). 인간은 평생에 걸

쳐 성장하며 시기별로 각기 다른 동기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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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데, 중년기(40세-65세)에는 새로운 세대

를 도우며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성감

(generativity) 욕구가 커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

신의 욕구에 맞는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Erikson, 1963),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눠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구성원의 

생성감 욕구에 부합하는 행동이기에, 지식공

유행동을 많이 할수록, 젊은 구성원에 비해 

자기 일을 더욱 의미있게 인식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식공유행

동에서 일의 의미로 가는 경로, 세대 간 소통

이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일의 의미로 가는 간

접 경로가 나이가 많을수록 강해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논문은 세대 간 소통이 일의 

의미로 가는 과정에서 지식공유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 나이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지식공유행동의 선행, 

결과 변인뿐만 아니라 지식공유행동의 영향력

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며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구성

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코칭 프로그램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에서 지식공유

행동의 매개효과

지식공유행동은 동료를 위해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나눠주는 행동을 의미한다(Cummings, 

2004; Wang & Noe; 2010). 정년이 연장되면

서 기성세대들은 조직에 오래 남게 되고, 젊

은 세대들은 새롭게 조직에 들어옴에 따라 

구성원의 연령 다양성(age diversity)이 증가하

게 된 상황에서(최두환 & 한태영, 2022; De 

Meulenaere et al., 2016), 구성원 각각의 가치 있

는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조직의 성장에 필수적이다(Beazley et al., 

2002). 또한 최근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웰빙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Rafique & Mahmood, 2018) 지식공유행동이 세

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 관계를 매개하

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도

출하였다.

먼저,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에 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

보았다. Burmeister와 Deller(2016)가 제시한 지

식공유행동의 선행요인과 관련된 개념적 틀

(framework)에 따르면 지식을 주고 받는 사람들

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은 지식공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빈도(frequency) 그 자체가 지식

공유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높은 신뢰,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유사성 등 관계의 질

적인 특성 또한 지식공유행동에 영향을 끼친

다. 본 연구는 세대 간 소통을 ‘자신과 세대가 

다른 구성원들과 업무 외적인 개인적 주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

의하여(King & Bryant, 2017), 세대 간에 얼마나 

자주 소통을 나누는지 측정하였다. 이런 조작

적 정의에 따라, 상호작용과 소통의 빈도가 

지식공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활발한 지식 공유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Beazely et al., 2002). 특히 소통은 지식

이 공유되는 통로 역할을 하기에(Ch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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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ross & Cumming, 2004), 동료와의 소통 

빈도가 증가하면 지식공유행동도 증가하게 된

다(Makela et al., 2007).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경우 지식공유

행동이 촉진되는데(Ma & Yuen, 2011), 여러 세

대의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

려고 노력하는 형태 중 하나일 수 있기에, 세

대 간 소통과 지식공유행동 사이의 정적인 관

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지식공유행동을 많이 할수록 일의 

의미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일의 의미(work meaning)는 일이 갖고있는 

역할에 대한 해석을 일컫는 중립적이고 객관

적인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의미(meaningfulness)

를 뜻한다(Rosso et al., 2010; Steger et al., 2012). 

본 연구도 일의 의미를 ‘자신의 일이 긍정적

이고 가치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 두 

가지 이유에서 지식공유행동이 일의 의미와 

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Rosso 등(2010)이 제시한 일의 의미의 네 가

지 원천(source)중 한 가지는 업무 맥락(work 

context)이다. 업무 맥락에는, 어떤 과제를 수행

하는지, 조직의 목표는 무엇인지, 업무의 결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지 등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는 업무 맥락(work context) 중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Grant, 

2008)에 집중하여,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해보고자 한다. 사람들

은 본인의 일이 타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느낄 경우, 자신의 일을 의미있게 인식하

는 경향이 있는데(Allan, 2017; Allan et al., 

2018), 특히, 남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

신의 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Grant, 2008). 지식공유행동은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나

서서 조직의 학습과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동료가 업무를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잘 마

무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알

려준다는 점에서, 도움 행동의 일종으로 간주

되어 왔다(Lin, 2006). 따라서 동료를 위해 자

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게 될 경우 일의 중

요성을 깨닫게 되어 일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둘째. 자기 일이 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일의 의미

가 증진되는데(Bauman & Skitka, 2012), 지식공

유행동이 동료의 성공적인 과제 마무리, 업무 

퍼포먼스와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Kim & Yun, 2015), 사람들은 지식

공유행동을 통해 자신이 타인의 삶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

다. 또한, 자신이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과 직

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

신의 일의 영향력을 더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데(이수란 등, 2021), 사람들은 지식공유행동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일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몇몇 연구에서도 지식공유

행동과 일의 의미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인되

었으므로(e.g. Bhatti et al., 2021; Zhang et al., 

2020),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미 사이에 정적

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나이의 조절효과

이어서 본 연구는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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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을 바탕으로, 나이가 세대 간 소통이 지

식공유행동을 통해 일의 의미로 가는 매개 경

로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 정서

적 선택이론은 미래에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

이 인간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

론이다.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미래에 얼

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느끼는지는 달라

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

들은 미래에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한정된 시간이 남았다

고 인식한다(Carstensen, 2006). 따라서 본인에게 

제한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나

이가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인 의미감을 경험

할 수 있는 목표를 상대적으로 우선시한다

(Carstensen et al., 1999). 중년기의 사람들은 다

음 세대를 지원하고 이끌고자 하는 생성감을 

느낄 때 의미와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Erikson, 1963).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활동은 생성감을 충족할 

수 있는 주요 활동이므로(Lang & Carstensen, 

2002), 중년의 구성원은 지식공유행동을 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일을 더욱 의미 있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Carstensen et 

al., 1999)을 기반으로 한 Burmeister 등(2020)의 

실증연구는 구성원의 나이가 연구 변인들 사

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을 지지한다. Burmeister 등(2020)은 지식을 공

유하는 행위는 생성감을 느끼고자 하는 나이 

많은 직원들의(45세 이상) 욕구에 더 적합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지식

공유행동을 할 경우,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3가지 기본 욕구(자율성, 관계성, 유능

성)가 충족되어 조직에 더 오래 남아있을 것

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쌍(Dyadic) 데이터를 활

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나이가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가설 1. 지식공유행동은 세대 간 소통과 일

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나이는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미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계는 강해질 것이다.

가설 3. 나이는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

동을 통해 일의 의미로 가는 매개 경로를 조

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계는 강해질 것이다.

이를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으로 도식화

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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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업체 ‘마크로밀 엠브

레인’에서, 만 18세 - 69세 국내 정규직 직장

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세대 간 소통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인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체 측에 성별/연

령대별로 균일하게 연구 참가자를 수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60대 여성 샘플 모

집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성별/연령대의 참가

자를 조금 더 모집하였다. 조직 내 동료들과

의 소통, 지식 공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설문조사 특성을 고려하여, 1)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이상, 2) 전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 3) 나이가 많은, 같은, 적은 동료들

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에서 근무라는 세 가지 

참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참가 기준

에 모두 부합하는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설

문조사 첫 페이지에 스크리닝 문항을 제시하

여, 스크리닝 문항을 통과한 사람들만 이후 

연구 변인과 관련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번 조건의 경우, “주당 평균 근

무 시간을 입력해주세요”라는 서술형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 질문에 40~107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설문이 자동으로 종료되

도록 설정하였다. 2번 조건의 경우, “재택근무 

여부를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전면 재택

근무”를 선택할 경우 설문이 자동으로 종료되

도록 설정하였다. 3번 조건의 경우 “나보다 나

이가 적은 직원과 함께 일한다”, “나와 나이가 

같은 직원과 함께 일한다”, “나보다 나이가 많

은 직원과 함께 일한다”라는 세 문항에 모두 

“예”를 응답한 참가자만이 이후 설문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총 592명의 데이터

를 수집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통계적 극단

치로 간주된 응답을 제외한 588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43.73살(SD = 

12.80)이었고, 최소값은 22세, 최대값은 69세였

다. 그리고, 20대 이하(만 18세~ 29세) 참가자

는 118명, 30대(만 30세~39세) 참가자는 122

명, 40대(만 40세~49세) 참가자는 122명, 50

대(만 50세~59세) 참가자는 122명, 60대(만 

60~69세) 참가자는 104명이었다. 참가자 중 

남성은 303명(51.5%), 여성은 285명(48.5%)이었

다. 평균 경력은 16년 9개월이었고, 3개월에서 

50년 6개월의 범위를 가졌다. 20.2%(119명)의 

참가자는 제조업에, 18.2%(107명)의 참가자는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분야에 근무하였다. 그 

외에 참가자들은 교육(11.4%, 67명), 건설(8.7%, 

51명), 도매 및 소매업(7.8%, 46명), 정보통신

(6.8%, 40명), 금융 및 보험(3.6%, 21명), 예술, 

스포츠(1.9%, 11명), 임대업(1%, 6명)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였고, 20.4%(120명)의 참가자들

은 기타에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세대 간 소통

세대 간 소통은 King과 Bryant(2017)가 개발

하고, 정서영 등(2023)이 번안 타당화 한 한국

판 세대친화적 조직문화 척도(Korean version 

of Workplace Intergenerational Climate Scale; 

K-WICS)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세대 간 소통

(intergenerational contact) 3문항(예. “세대가 다른 

구성원과 업무 외적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나요?”)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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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하

지 않는다, 4 = 매우 자주한다)를 사용하였다. 

정서영 등(2023)의 연구에서 세대 간 소통 하

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5로 나타났다.

지식공유행동

지식공유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De Vries 등

(2006)이 개발하고 현재호(2019)가 번안한 척도

의 하위요인 중 지식기부(knowledge donating) 4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 = 전

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동료들에게 알려준다.”가 있다. De 

Vries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일의 의미

일의 의미 측정을 위해 Steger 등(2012)이 

개발하고, 김수진(2014)이 번안 타당화 한 한

국판 일의 의미 척도(Korean version of the 

Working As Meaning Inventory; K-WAMI) 10문

항을 사용했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

로 나뉘며,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에서

의 긍정적 의미(positive meaning) 4문항(예. “나

는 나의 일이 어떻게 내 삶의 의미에 기여

하는지 이해한다.”),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

(meaning making through work) 3문항(예. “나

의 일은 내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greater good 

motivation) 3문항(예. “내가 하는 일은 보다 큰 

목적에 기여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각 하위 차원의 순서대로 

Steg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89, .82, .83으로 

본 연구에서는 .82, .79, .8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우선, SPSS 26.0 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척도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후 Mplus 8.3 버전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사한 후, 잠재 조절 

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LMS; Klein & Moosbrugger, 2000) 방법을 활용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LMS는 잠재 변

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로(Aytürk et al., 2020), 회귀분석 기반

의 조절효과 분석과 비교했을 때, 측정 오차

를 통제하여 더 정확하게 모수와 신뢰구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Cheung & 

Lau, 2017). LMS는 전통적인 모델 적합도 지수

를 제공하지 않으므로(Maslowsky et al., 2015),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상호

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기저 모형과 상호작

용항을 포함한 조절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

를 확인하였다. 가설에서 설정한 매개효과, 조

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5,000번

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1은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

계 분석 결과이다. 또한 나이는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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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연령대별 추가 기술

통계치도 분석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 검증 전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Garson, 201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세대 간 소통, 지식

공유행동, 일의 의미, 나이를 포함한 4요인 모

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적합도 확인을 위해 χ2, Comparative Fit Index 

(CFI), Turkey-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S)을 참조하였다. Hu

와 Bentler(1999), 그리고 Browne과 Cudeck(1992)

의 기준에 따르면, CFI와 TLI가 .95이상, SRMR

이 .08이하, RMSEA가 .05이하일 때 좋은 모델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CFI와 TLI가 

.90이상, RMSEA가 .08이하면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4요인 모형은 좋은 수준의 적합

도를 보였다(χ2(42) = 122.42, p < .001, CFI = 

.97, TLI = .97, SRMR = .04, RMSEA = .06). 

반면 모든 변인을 하나의 요인에 포함한 1요

인 모형은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χ2(44) 

= 1603.354, p < .001, CFI = .48, TLI = .35, 

SRMR = .15, RMSEA = .25).

매개효과 검증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지식공유행동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

개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세대 간 소통과 일

의 의미 사이의 직접 효과가 포함된 부분 매

개모형과 직접 효과가 제외된 완전 매개모형

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M SD 왜도 첨도 1 2 3

1. 세대 간 소통 2.52 0.60 0.33 -0.31 —

2. 지식공유행동 3.63 0.61 -0.37 0.25 .34** —

3. 일의 의미 3.32 0.63 -0.17 0.54 .13** .41** —

4. 나이 43.73 12.80 0.09 -1.24 - .05 .04 .13**

주. N = 588. *p < .05. **p < .01.

표 1.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1. 부분 매개모형 89.66 32 .98 .97 .03 .06

2. 완전 매개모형 90.09 33 .98 .97 .03 .05

주. N = 588. 

표 2.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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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부분 매개모형과(χ2(32) = 89.66, p 

< .001, CFI = .98, TLI = .97, SRMR = .03, 

RMSEA = .06) 완전 매개모형(χ2(33) = 90.09, 

p < .001, CFI = .98, TLI = .97, SRMR = .03, 

RMSEA = .05) 모두 좋은 수준의 모델 적합도

를 보였지만, 부분 매개모형에서 세대 간 소

통과 일의 의미 사이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b = - .04, p = .57) 완전 매개모형이 

더욱 간명한 모델이므로 완전 매개모형을 연

구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ML 추정방식을 사용, 5,000번의 부트스트래

핑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했

다. 그 결과, 세대 간 소통은 지식공유행동을 

매개로 일의 의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b = .21, p < .001, 95%CI = 

[.147, .290]),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조절효과 검증

지식공유행동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Klein

과 Moosbrugger(2000)의 LM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LMS 방법을 통해 조절효

과를 검증할 때는, TRd값을 활용하여 상호작

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기저모형(Model 1)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조절모형(Model 2)의 

적합도를 비교한다. 기저모형이 수용 가능한 

수준(acceptable)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

고, 조절모형이 기저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

형일 경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각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한다. TRd값은 

두 모형의 loglikelihood값(L), scaling correction 

factor(c), 자유도(p)를 사용하여 계산되고, 자

유도가 p2 - p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 

TRd값을 계산하는 자세한 수식은 다음과 같

다,   . 여

기서 아래첨자 ‘2’와 함께 표시된 기호들

은 각각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Model 2의 

loglikelihood, scaling correction factor, 자유도값을 

의미하고, 아래첨자 ‘1’과 함께 표시된 기호들

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Model 1의 

loglikelihood, scaling correction factor, 자유도값을 

의미한다. 

비록 몇몇 학자들은 모형 적합도 비교 시 

두 모형의 AIC값을 비교하거나(Sardeshmukh & 

Vandernberg, 2017), loglikelihood값을 직접 비교

하는(Maslowsky et al., 2015) 방식도 제안하였

으나, 이 두 가지 방법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LMS에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은 nested 모델

이므로, non-nested 모델을 비교하는데 더 적

합한 AIC값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Klein & Moosbrugger, 2000). 또한, 두 모형의 

loglikelihood값의 차이값은 카이제곱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Bryant & Satorra, 2012), 

loglikelihood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TRd값을 사용하여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첫 번째로 기

저 모형(상호작용항 미포함, Model1)의 모델 적

합도를 확인하였고, 적합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χ2(41) = 159.70, p < .001, CFI = .96, 

TLI = .95, SRMR = .08, RMSEA = .07). 두 번

째로, Cheung 등(2021)의 제안에 따라, 가장 적

합하다고 여겨지는 TRd값을 활용하여 기저 모

형(상호작용항 미포함, Model1)과 조절 모형(상

호작용항 포함, Model2)의 적합도를 비교하였

다. 모형 비교 결과, 조절 모형이 기저 모형보

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Rd(df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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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8, p < .001). 세 번째로, 부트스트래핑을 

5,000번 실시하여 지식공유행동과 조절 변인인 

나이의 잠재 상호작용항이 일의 의미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미의 관계는 나이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 p < .05, 95%CI = [.007, 

.134]). 조절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나이)의 수

준에 따라 지식공유행동이 일의 의미에 미치

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가 많은 집단(+1SD), 평균 수준인 집단, 

적은 집단(-1SD)으로 나눠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가 적

을 때는(-1SD) b = .28, p < .001, 95%CI = 

[.181, .380], 평균 수준일 때는 b = .35, p < 

.001, 95%CI = [.272, .429], 많을 때는(+1SD) b 

= .42, p < .001, 95%CI = [.321, .523]로 나타

났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식 공유행동

과 일의 의미 사이의 정적인 관계가 더 커진

다는 의미이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거쳐 일의 

의미로 가는 매개경로가 나이에 따라 조절되

는지 살펴보기 위해, LMS 방법을 사용하여 조

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저 모형

(상호작용항 미포함)은 괜찮은 수준의 모델 적

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2) = 162.32, 

p < .001, CFI = .96, TLI = .95, SRMR = .08, 

RMSEA = .07). 이어서 기저 모형(상호작용항 

미포함)과 조절된 매개모형(상호작용항 포함)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적합도를 갖는지 확인

하기 위해 TRd값을 계산하였다. 조절된 매개

모형(상호작용항 포함)은 기저 모형보다 더 적

b SE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Lower Upper

1. 지식공유행동 → 일의 의미 .35 .04 .272 .429

2. 나이 → 일의 의미 .05 .02 .010 .097

3. 지식공유행동 × 나이 → 일의 의미 .07 .03 .007 .134

주. N = 588, 부트스트래핑 5,000번 실시

표 3. 조절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b SE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Lower Upper

1. 나이가 적은 집단 (-1SD) .28 .05 .181 .380

2. 나이가 평균 수준인 집단 (mean) .35 .04 .272 .429

3. 나이가 많은 집단 (+1SD) .42 .05 .321 .523

주. N = 588, 부트스트래핑 5,000번 실시

표 4. 지식공유행동 → 일의 의미 경로에서 나이의 조절효과의 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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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으로 밝혀졌다(TRd(df = 2) =  43.113, 

p < .001).

그 후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5,000번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세대 간 소통이 매개

변수인 지식공유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잠재 

상호작용항(지식공유행동 × 나이)이 종속변수

인 일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곱하여 조절된 

매개지수를 구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4, p 

< .05, 95%CI = [.004, .087]). 마지막으로 단

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여 나이가 많고 적음

에 따라 매개 경로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이, 나이가 적을 때는(-1SD) b = .17, p < .001, 

95%CI = [.104, .251], 평균 수준일 때는 b = 

.21, p < .001, 95%CI = [.145, .289], 많을 때

는(+1SD) b = .26, p < .001, 95%CI = [.169, 

.352]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

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매개해서 일의 

의미로 가는 정적인 관계가 강해지는 것을 의

미하고, 가설 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세대 간 소통은 지식공

유행동을 매개하여 일의 의미에 정적인 영향

그림 2.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미의 관계에서 나이의 조절효과

b SE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Lower Upper

1. 나이가 적은 집단 (-1SD) .17 .04 .104 .251

2. 나이가 평균 수준인 집단 (mean) .21 .04 .145 .289

3. 나이가 많은 집단 (+1SD) .26 .05 .169 .352

주. N = 588, 부트스트래핑 5,000번 실시

표 5. 세대 간 소통 → 지식공유행동 → 일의 의미 경로에서 나이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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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식공

유행동에서 일의 의미로 가는 경로,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일의 의

미로 가는 매개경로는 구성원의 나이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살펴보면, 

구성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경로의 정적인 

관계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과 

요약본은 그림 3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매개하여 일의 의미를 증진하는지, 그리고 이 

매개효과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 조절 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LMS; Klein & Moosbrugger, 

2000)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

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지식공유행동은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

미 사이의 정적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지식공유행동이 조직 차원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일의 의미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 이 관계는 달라

졌는데,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을 경우(+1SD) 

나이가 평균 수준(mean)이거나 낮은(-1SD) 경우

에 비해 지식공유행동에서 일의 의미로 가는 

경로, 세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매개하

여 일의 의미로 가는 경로가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지식공유행동이 결과 변인에 미

치는 효과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향후 코칭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시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개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심층적 해석 및 결과

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

식공유행동은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

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세대 간 소통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세대 간 소통의 빈도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동료와 

가치관에 대해 소통하는 것(Kahn, 2007)처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긍정

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소속감

(Kahn, 2007; Rosso et al., 2010)이 일의 의미를 

주. **p < .01, ***p < .001. 

그림 3.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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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에 속한 구성원들과 단순히 자주 소

통하는 것만으로는 일의 의미를 경험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반면, 지식공유행동과 일의 의

미 사이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는데, 이는 일의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자신의 업무가 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깨달

을 수 있는 상호작용 기회가 중요함을 시사한

다.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주제나 개인적 일

상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것만으로는 일의 의

미가 높아지지 않았지만, 자기 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공유행동을 하면 일의 의

미가 향상되었다는 두 개의 결과를 통합해 보

면, 일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에 단순히 자주 소통하는 것을 넘어 깊이 있

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세대 간 소통이 지식

공유행동을 매개하여 일의 의미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지식공

유행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므로,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선행변인을 탐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가 신뢰(e.g. Park et al., 2015), 공정성(e.g. 

Lin, 2007), 향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

(e.g. Kuo, 2013) 등 개인의 심리 내적인 변인

이 지식공유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작

동한다는 것을 밝혀왔기 때문에, 조직적/외부

적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Wang & Noe, 2010). 

지식공유행동은 조직 내에서, 업무에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여타 다른 형태의 소통과 구분된다. 다양한 

노하우가 여러 구성원에게 전수되는 것은 조

직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Beazley et al., 2002) 많은 

조직들은 지식공유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하지만 구성원 개인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기에, 지식공유행동의 개인 내적 선행변

인을 밝힌 연구들은 실질적인 함의점을 제공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조

직적/외부적 선행변인을 밝힌 본 연구는 지식

공유행동의 새로운 선행변인을 제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경

영하고 운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지식공유행동의 결과 일의 의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 이는 지

식공유행동과 조직 차원 성과의 관련성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e.g. Mesmer-Magnus & 

DeChurch, 2009)만으로는 지식공유행동의 결과

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할 수 있기에, 직무만

족, 일의 의미와 같은 심리적 웰빙 향상에 지

식공유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 연

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식공유행동

의 새로운 결과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연

구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나이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어떤 상황에서 세대 간 소

통이 지식공유행동을 매개하여 일의 의미로 

가는 경로가 강화되는지 확인하였다. 지금까

지 많은 연구들은 나이에 따라 지식공유행동

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

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Burmeister et al., 2020). 본 연구는 나이의 조

절 효과를 밝힘으로써 지식공유행동의 긍정적

인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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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et al., 1999)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e.g., 

Burmeister et al., 2020)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용적인 장면에서도 폭넓

게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지식공유행동 증진

을 위한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신뢰(e.g. Park et al., 2015), 향후 기대되

는 이득(e.g. Kuo, 2013) 등 개인 심리 내적인 

변인과 지식공유행동의 정적인 관련성을 밝힌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세대 간 소통’

이라는 조직적/외부적 변인과 지식공유행동 

사이의 정적 관계를 밝혔다. 여기서 특히 주

목해야 할 점은 세대 간 소통의 빈도를 높이

는 것만으로도 지식공유행동이 촉진되었다는 

점이다. 개인 내적인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조직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기에, 지식공유행동 증진을 

위한 효율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은 주간, 월간 미팅, 부서별로 

함께하는 점심식사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구성원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코칭 제공도 지식공유행동

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 향상 코칭 프로

그램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조진숙, 

탁진국, 2018), 상사의 개별적 코칭이 지식공

유행동을 증진시킨다는 것(김재윤, 한태영, 

2019)을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구성원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한 그룹 코칭, 상사의 코칭을 통

해 지식공유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나이가 조절 변인으로 작

용함을 밝히며, 일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효

율적이고 세부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우선 일의 의미 향상을 위한 개입 및 코칭 방

안을 고안할 때, 구성원의 나이를 고려한 맞

춤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중년의 구성원에게는 지식공유행

동 기회 제공과 같은 생성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코칭 

프로그램 참여가 더욱 유익한 집단을 밝힘으

로써, 개별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코칭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코칭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한정된 자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코칭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코칭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서 코칭 대상자를 선정하

고(i.e. 나이가 많은 구성원), 그들에게 특히 효

과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i.e. 코칭을 통해 

자신의 일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

고 있는지 느낄 수 있게 돕는다)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회성 자기보

고식 설문 방법을 활용한 횡단 연구이기 때문

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

였다. 비록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추후 연구에

서는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단일요인검정(Harman, 1976) 실시 결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

식공유행동 빈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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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세대 간 소통의 빈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소통의 빈도만큼이나 중요

한 소통의 질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자주 소통하는 사이일 경우, 서로를 이해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직장에는 본인

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구성원과 한 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지만, 그 소통의 경험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소통의 빈도와 질

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소통

의 빈도와 질의 차별적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 간 소통 측정 시, “나와 세대가 

다른 구성원”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은 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세대를 구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세대

를 구분하는 기준도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

기 때문에,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시 세대 

구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대 분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

아서, 설문 참가자마다 세대에 대한 서로 다

른 기준을 가진 채로 응답하는 문제가 발생하

였다.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자신보다 윗세

대 구성원과는 자주 소통을 하지만, 자신보다 

아래 세대 구성원과는 자주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세대 간 소통의 방

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

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시 연구 목적에 따

라 세대 구분에 대해 명확한 안내문을 제공하

거나, 특정 세대와의 소통의 빈도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연령대별 구

성원 비율을 고려하여 샘플을 수집하지 못했

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43.73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 샘플

이 실제 조직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령대별 구성원 비

율을 공개하지 않은 회사도 존재하고, 각 회

사별 상황도 상이하겠지만, 몇 몇 공개된 자

료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국내 대기

업 중 한 곳인 삼성전자에서 2023년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삼

성전자 내 30대 미만 임직원은 83,169명, 30대 

임직원은 111,651명, 40대 이상 임직원은 

75,552명이었다. 본 연구 샘플과 비교하면 

20~30대 구성원의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 나

이가 많은 구성원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비록 연구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노력하긴 하였으나, 향

후 연구는 실제 조직 상황을 고려하여 샘플을 

수집하고,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지 확

인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추후 조절변인에 대해 심도있게 탐

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대는 기본

적으로 연령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서 나이와 생성감 욕구

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나이를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생

성감 욕구를 직접 측정하여 나이와의 관련성

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감 욕구와 

관련된 또 다른 변인이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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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 조직 맥락에서 수

행된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나이가 어리

더라도 근속연수가 길거나 직급이 높은 구성

원들은 다른 직원들을 돕고, 이끌고자 하는 

생성감 욕구가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또 다른 변인(e.g. 근속연수)이 조

절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폭넓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구성원들을 위한 개입 방

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추후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긍정

적인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젊은 구성원들을 위한 개입 및 지원 방안 마

련에 활용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여러 

조직들은 나이가 많은 구성원 뿐만 아니라,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구성원들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므로, 젊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 증진방

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추가 연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추후 연구자들은 나이

가 어린 구성원들은 커리어 개발, 전문성 학

습 기회와 같은 배움과 성장 기회를 얻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직무 만족, 일의 의미를 

느끼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인식하는 젊은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설

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미래에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느끼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고, 성장의 기회와 인정을 얻

고자 한다(Lang & Carstensen, 2002). 이를 바탕

으로 추후 어린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소통의 영향력을 탐색하고, 세

대 간 소통이 지식공유행동을 통해 구성원의 

일의 의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구성원들에게서 매개경로의 크기가 커진

다는 것을 확인하며, 조직 내 구성원의 특성

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향후 교육 및 코칭프로그램 효과성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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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work meaning: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Seoyeong Jeong               Young Woo Soh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on work meaning through 

knowledge sharing. Additionally, based on the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ge moderates the mediating path. We collected data from 588 full-time employees in South 

Korea,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he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knowledge sharing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work 

meaning. Furthermore, age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work meaning via knowledge sharing. Particularly, the mediation effect was strengthened as age increased. 

This study holds a significant theoretical value by shedding light on the specific mechanisms underlying 

knowledge sharing. Moreover, th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for enhancing the impact of coaching 

programs by tailoring them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contact, work meaning, knowledge sharing,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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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왜도 첨도 1 2 3

1. 세대 간 소통 2.52 0.62 0.36 -0.29 —

2. 지식공유행동 3.58 0.60 -0.22 0.31 .32** —

3. 일의 의미 3.18 0.67 -0.30 0.36 .03 .34** —

4. 나이 34.25 3.00 0.07 -1.40 .01 .13 .04

주. N = 122. *p < .05. **p < .01.

30대(만 30세 ~ 39세) 참가자의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M SD 왜도 첨도 1 2 3

1. 세대 간 소통 2.54 0.59 0.51 -0.32 —

2. 지식공유행동 3.59 0.54 -0.07 0.36 .36** —

3. 일의 의미 3.23 0.70 -0.08 1.00 .05 .38** —

4. 나이 44.16 2.91 0.10 -1.27 .10 .07 .07

주. N = 122. *p < .05. **p < .01.

40대(만 40세 ~ 49세) 참가자의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M SD 왜도 첨도 1 2 3

1. 세대 간 소통 2.59 0.62 -0.02 -0.25 —

2. 지식공유행동 3.67 0.65 -0.36 -0.06 .44** —

3. 일의 의미 3.33 0.57 0.07 -0.17 .19** .30** —

4. 나이 26.78 1.98 -0.74 -0.46 - .26** -.17 .18

주. N = 118. *p < .05. **p < .01.

부록

20대 이하(만 19세 ~ 29세) 참가자의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M SD 왜도 첨도 1 2 3

1. 세대 간 소통 2.41 0.56 0.52 0.03 —

2. 지식공유행동 3.59 0.67 -0.49 0.09 .30** —

3. 일의 의미 3.39 0.61 0.01 0.15 .21* .53** —

4. 나이 53.26 2.34 0.39 -0.63 -.01 -.13 -.05

주. N = 122. *p < .05. **p < .01.

50대(만 50세 ~ 59세) 참가자의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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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왜도 첨도 1 2 3

1. 세대 간 소통 2.56 0.59 0.30 -0.34 —

2. 지식공유행동 3.75 0.58 -0.67 1.11 .25* —

3. 일의 의미 3.50 0.54 -0.01 0.03 .30* .55** —

4. 나이 62.41 2.50 0.87 -0.18 -.09 .05 .21*

주. N = 104. *p < .05. **p < .01.

60대(만 60세 ~ 69세) 참가자의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